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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

J-1, E-2, H1-B 또는 B1/B2(방문) 비

자처럼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

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분 변경을 

하는 경우 가장 선호되는 신분이 F-1 (

학생)신분입니다. 

이렇게 많이 선호되는 체류신분이기

는 하지만 2015년에 있었던 대규모 학

생비자 사기 사건 이후 학생신분 변경에 

대한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

니다. 이민국은 많은 신분 변경 신청인들

이 공부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신분 유지

를 위해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

로 보고 매우 까다롭게 서류를 심사하고 

있습니다. 

이 글에서는 2017년 4월에 발표된 이

민국 메모를 중심으로 학생으로 신분 변

경을 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을 

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 

2017년 4월 이민국은 방문비자(B1/

B2)로 입국한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신

분을 변경할 경우에 적용될 새로운 치침 

(Special Instruction)을 메모를 통하여 발

표했습니다. 

이 메모에 따르면 방문으로 미국에 입

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

경우에 만약 방문 신분 (B1/B2) 만료일

에서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까지가 30일 

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방문 

신분 (B1/B2)의 연장 (Extension)을 학생

신분으로 변경 신청 (change of status)과 

별도로 함께 접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

니다. 

만약 신청인의 방문 신분이 3월 30일

에 만료되고 학교의 프로그램이 5월2일

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분 만료일로 부

터 학교 시작일까지의 날수가 30일이 넘

기 때문에 신분 변경 (change of status) 

이외에 현재 방문 신분 (B1/B2)의 연장 

(Extension)까지 따로 이민국에 접수하

여 합니다. 

이 메모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

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경우에 적용되

는 메모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

른 비이민신분 (J-1, H1-B 또는 E-2)에

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

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 

이는 결국 신분 변경 신청인이 적어도 

학교 시작 30일 전까지는 이전의 J-1, 

H1-B 또는 E-2신분을 유지하고 있어

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학생신분 

변경이 최근 5-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

을 고려하면 학생신분 변경을 현재 방문 

이외 다른 비이민 신분 (J-1, H1-B 또는 

E-2)이 만료되기 전 5-6개월 전에 신청

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

실제로 최근에 이민국은 특히 J-1에서 

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전 

J-1 신분 만료일과 학교 시작일 사이에 

기간이 30일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많은 

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

기각의 경우 항소 (Appeal)가 허락되지 

않고 오직 재심 (motion to reconsider or 

reopen)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재심의 경

우는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

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번

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. 

 이런 사실을 잘 유의해 학생신분 변경

을 계획하고 맀는 사람들은 충분한 시

간을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적어도 현재 

신분이 만료되기 5-6개월 전에 학생신

분 변경을 신청하기를 당부드립니다.

탈모 이야기 2

한방에서는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

은 음(陰)적인 사람으로 보고, 가늘고 

축 늘어진 사람은 양(陽)적인 사람으

로 본다. 주로, 음적인 사람의 머리 색

은 까맣고, 양적인 사람의 머리카락

은 황색이거나 갈색을 띄게 된다.

한의학에서는 머리가 정신의 집중

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

한다. 머리카락이 굵고 뻣뻣하며 숱

이 많은 사람은 음적인 사람으로, 이

런 사람들은 저혈압 증상이 비교적 

많다. 

반면 양적인 사람은 머리카락이 드

물고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. 때문

에 머리카락이 굵고 숱이 많은 음적

인 사람이 정상 혈압보다 높아졌을 

때에는 소화기 계통의 원인으로 인

한 고혈압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

많다.

반대로 머리 숱이 적거나 가늘게 늘

어지는 사람은 평소 혈압보다 약간 

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흔한

데, 이런 양적인 사람은 신장 기능이

나 소변 관계의 질환이 자주 있기 때

문에 비뇨기 계통의 질환을 조심해

야 한다. 음적인 사람도 소화기 계통

의 질병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는 것

이 좋다. 

요약해 보면 머리 숱이 많은 사람에

게는 심인성 질환이 오기 쉽고, 숱이 

적고 대머리가 된 사람에게는 혈압이

나 내분비 계통의 질환이 오기 쉽다

는 것이다.   

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이 신장 기

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. 신

장 및 내분비 기능이 왕성하면 모발

에 윤기가 있고 잘 빠지지 않으며 검

은 머리카락이 많다. 하지만 신장 기

능이 떨어지고 혈액이 적으면 흰 머

리카락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

에 한의학에서는 흰머리를 검게 만드

는 방법으로 신장이나 내분비 기능

을 강화시켜주는 약이나 음식물을 

먹게 한다.

머리털은 신에 속한다[髮屬腎] 

『내경』에“신(腎)은 털을 주관한다. 

또한 신은 뼈와 연관이 있는데, 그의 

상태는 겉으로 머리털에 나타난다”

고 씌어 있다. 

머리털은 혈의 나머지이다[髮者血

之餘] 

혈(血)이 성(盛)하면 머리털에 윤기

가 있고 혈이 부족하면 머리털[髮]에 

윤기가 없으며 혈이 열을 받으면 머

리털이 누렇게 되고 혈이 상하면 머

리털이 희어진다[입문]. 

『내경』에는“여자는 7살에 이빨을 

갈고 머리털이 길어지며 35살에 얼

굴이 마르고 머리칼이 빠지기 시작하

다가 42살이 되면 얼굴이 마르고 머

리가 희어진다. 남자는 8살에 이빨을 

갈고 머리털이 길어지며 40살에 머리

털이 빠지고 이빨에 윤기가 없어진다. 

그리고 48살에 얼굴이 마르고 머리

가 희어진다.”고 기록돼 있다. 

▶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.


